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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 역할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김예솔란*

Yesolran Kim*

요  약  오늘날 청소년은 역사상 가장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세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적 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를 항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울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 관계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탐구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2022년 단면 데이터에서 추출한 만 14세 청소년 2,288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 증상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또래 관계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기술과 청소년의 정신적 및 사회적 웰빙의 교차
점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넓히는 것에 공헌하며, 보호자, 교사, 상담가, 정책 입안자, 교육 기관의 실무자에게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입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current generation of adolescents stands out as the most digitally interconnected in the 
annals of history, navigating an era characterized by unprecedented levels of technological connectivity.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depression. Analyzing data from 2,288 responses of
14-year-old adolescents extracted from the 2022 cross-sectional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research questions were tested. The findings showed that smartphon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exacerbates depression, consequently leading to a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he results contribute to expanding scholarly understanding of the intersection between
digital technology and the mental and social well-being of adolescents. Furthermore, there is a call to 
action for parents, teachers, counselors, policy maker, and practitioner in education institutions to 
establish programs that monitor and intervene in cases of excessive smartphone use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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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오늘날의 청소년은 기술적으
로 포화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청소
년들의 일상생활 필수품으로, 그들 삶에 깊숙이 자리한
다. 스마트폰은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즉각
적인 사회적 연결성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1] 그러나 한
편으로 중독 가능성과 그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
적·사회적 웰빙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4] 

스마트폰 중독(smartphone addiction)은 스마트폰
을 과도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5] 청소
년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자기 통제성이 
낮은 시기이므로 스마트폰 중독과 그 영향에 더욱 취약
할 수 있다.[6] 실제로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7]에 의하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은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아·성인·노인 등 다른 연령대는 모두 전년 대비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청소년만이 유일하게 상
승률을 보인 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다.

여러 우려 중에서 또래 관계는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8] 학자들에 의하면 스
마트폰의 존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감소시킨다.[9, 

10] 실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파생하는 이점을 훼손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11] 이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과도한 스
마트폰 사용은 청소년기 동안 양질의 또래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토대인 대면 상호작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래와의 의미 있는 대화나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스마
트폰에 열중해 진정한 사회적 연결을 위한 시간과 기회
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
을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유리(遊離)시켜 잠
재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과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추적인 단계이며, 특히 이 시기의 의미 있는 사회적 관
계의 주요 대상인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이 사회적 기
술을 습득하고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
다.[12]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래 관계
의 문제는 청소년기의 웰빙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웰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폰 중독이 청소년의 또래 관계의 질(quality of peer 

relationship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
은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웰빙에 대한 잠재적인 중장
기적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관계와 같은 외현적 웰
빙뿐 아니라 내면적인 정신 건강 측면의 우울(depression) 
증상의 발생 및 악화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
관성이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Augner와 동
료들[13]은 메타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사이
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스마트폰
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이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
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울은 청소년의 또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이기도 하다. 증상 주도 모형
(symptoms-driven model)에 의하면 우울 증상은 청소
년의 사회적 기술 발달을 방해하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촉진한다.[14] Kochel과 동료들[14]은 종단 연구
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 증상이 또래 관계와 관련된 부정
적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을 밝혀, 이 모형의 이론적 가정
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문헌의 결과들은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또래 관계의 질과 우울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 관계의 질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여 그 부정적 영향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그로 
인한 정신적 및 사회적 웰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 4, 6, 8, 13], 스마트폰 중독과 또
래 관계의 질 그리고 그 심리적 기제로서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조사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
는 탐색적인 관점에서 연구문제를 통해 우울의 매개 역
할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과 또래 관계의 질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함으로써 이러
한 학술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 같은 구조적 관계
를 밝히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거쳐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사이에서 더 건강한 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또래 관계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Baron과 
Kenny[15]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에 관한 단계적 접근 
모형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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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에 어떤 영
향을 주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은 또래 관
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 관
계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데이터 개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의 초등학생 패널 코호트의 2022년 단면 데이터를 사용
해 연구문제를 검증했다. KCYPS 2018은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이 교육부의 2017 교육 기본 통계에 기초해 다
단계 층화 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구축한 표본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수
행하는 정기 조사이다. 2018년에 시작한 초등학생 패널 
코호트의 원 표본은 조사 당시 만 10세 응답자 2,607명
이었으나, 2022년에는 그중 296명의 응답자가 이탈해 
조사 시점 기준 만 14세 응답자 2,311명의 응답 자료가 
수집됐다.[16]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데이터는 주요 변수에 대한 측
정을 완료한 응답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중
독에 대한 측정을 완료하지 않은 23건의 사례를 삭제했
다. 따라서 만 14세 청소년 총 2,288명이 이 연구의 최
종 표본에 포함됐다. 최종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1,141명(49.87%), 여성이 1,147명(50.13%)이다.

2. 측정 도구
KCYPS 2018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김동일과 동료들

[17]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경향 척도의 15개 항목을 사
용하여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
렇다)로 측정됐다. 예시 문항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
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마
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폰
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
을 보내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분석을 위해 반대 의미를 
가진 일부 항목은 역코딩했다. 4점에 가까울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α=.86).

또래 관계의 질은 배성만 등[18]이 개발한 또래 관계 질 
척도의 13개 항목을 사용하여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됐다. 예시 문항으로
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 좋다”,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등이 있다. 분석을 
위해 반대 의미를 가진 일부 항목은 역코딩했다. 4점에 
가까울수록 또래 관계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84).

우울은 김광일 외[19]가 개발한 우울 척도의 13개 항목
을 사용하여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
우 그렇다)로 측정됐다. 예시 문항으로는 “기운이 별로 
없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등이 있다. 4점에 가까울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α=.89).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SPSS version 28.0을 이용해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

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변수에 대한 표본
의 평균은 스마트폰 중독 2.18(SD=.44), 또래 관계의 질 
3.06(SD=.41), 우울1.75(SD=.53)이다.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 관계의 질(r=−.19, p<.001), 또
래 관계의 질과 우울(r=−.39, p<.001)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r=.22, p<.001).

변수 M SD 1 2 3
1. 스마트폰 중독 2.18 .44 1

2. 또래 관계의 질 3.06 .41 −.19*** 1
3. 우울 1.75 .53 .22*** −.39*** 1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variables

2. 연구문제 검증
PROCESS Macro version 4.2의 Model 4를 이용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또래 관계의 질, 우울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문제를 검증했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인구학
적 요인인 성별의 영향을 통제했다.

주요 변수 간의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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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은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26, SE=.03, 
t=10.56, p<.001). 우울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과 통제 
변수인 성별의 설명력은 약 5.1%였다(R2=.051, F(2, 

2285)=60.83, p<.001). 또한 또래 관계의 질에 대해 스마
트폰 중독(B=−.10, SE=.02, t=−5.85, p<.001)과 우울
(B=−.29, SE=.02, t=−19.51, p<.001)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의 질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 우울, 통제 변수인 성별의 설명력은 약 
18.5%였다(R2=.185, F(3, 2284)=172.77, p<.001).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 관계의 질 사이의 관계에서 우
울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간접 효과가 나
타났다(B=−.08, Boot SE=.01, 95% Boot CI[−.09, −.06]).

Direct effect B SE t F R2

Gen→Dep −.06 .02 −2.95**

60.83*** .051
SA→Dep .26 .03 10.56***

Gen→QPR −.11 .02 −7.05***

172.77*** .185SA→QPR −.10 .02 −5.85***

Dep→QPR −.29 .02 −19.51***

Indirect effect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SA→Dep→QPR −.08 .01 −.09 −.06

Note. Gen(Gender), 성별(더미 기준(0) 여성); SA(Smartphone 
Addiction), 스마트폰 중독; QPR(Quality of Peer Relationship), 또래
관계의 질; Dep(Depression), 우울.
*p<.05, **p<.01, ***p<.001

표 2. 연구문제 검증 결과                       (N=2,288)
Table 2. Results of research question testing (N=2,288)

Ⅳ. 결  론

오늘날의 청소년은 역사상 가장 디지털로 연결된 세대
이다.[3]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을 
보이는[7, 20] 청소년의 웰빙에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
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역할을 조명했다. 연구 결과는 
기술과 청소년의 정신적·사회적 웰빙의 교차점에 관한 
학술적 및 실무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로 
이어진다. 이는 우울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의 부정적 영
향을 보고한 메타 연구[13]와 일치하는 결과로, 과도한 스
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혹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관계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정서적 고통이 청소년
이 또래들 사이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
구 결과와 일치하며[9-11],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우울의 예
측력을 가정한 증상 주도 모형의 이론적 가정[14]을 지지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내면 건강과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을 통해 또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 증상
을 촉진하며, 그 결과 또래 관계의 질을 더욱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울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
는 청소년이 또래 관계의 악화를 겪는 이유를 설명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일 수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 측면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그리고 또래 관계의 질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을 밝
힘으로써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에 공헌
한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의 심리적 결과이자[13] 또래 관
계의 질을 결정하는 예측 요인으로서[14]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 관계의 질 사이의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우울의 매개 역할을 탐색적으로 조명하고, 대표성 
있는 국가 통계[16]를 이용해 그 구조적 관계를 실증한 것
은 특기할 만한 결과이다.

실무적 측면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보호자, 
교육자, 상담가에게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과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폐해와 바람직한 
사용법을 다루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중
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또래 관계
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육성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청소년의 올
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전략은 그들의 내
면 건강을 다지는 동시에 정서적 우울감으로 인한 잠재
적 위험을 완화하여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 교사, 상담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과 학교 등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
용과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 및 지도하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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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책 입안자 및 교육 기관의 
실무자는 이 연구의 통찰력을 활용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함으로써 정신적 및 사회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단면적 설계를 사용했으므로 결과 해
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종단 설계를 사용하여 시간
에 따른 변화를 추적한다면 변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
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self-report 
measure)로 수집되어 응답자의 주관적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 
데이터나 생리학적 지표 등의 객관적 측정 도구를 사용
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과 또래 관계의 질 사이의 매개 변수로서 
개인의 정서적 측면인 우울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개인적 및 상황적 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후속
된다면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정서적 및 사회적 웰
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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